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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DNA를 개조하는 뇌세포 발견, 혹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인체 내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과 달리, 뇌(腦)에 있는 뉴런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휘저어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유전체 부당변경(genome tampering)은 뇌의 단백질 레퍼토리를 확장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생각이다.

 "이것은 최근 분자생물학에서 이룩한 최고의 발견 중 하나다"라고 호주 퀸즐랜즈 대학교의 제프리 포크너

(분자생물학)는 논평했다. "이것은 기념비적 연구다"라고 유니버니티 칼리지 런던(UCL)의 크리스토프 프로카키스

(임상신경학)도 화답했다.

 DNA를 뒤섞어 편집할 수 있는 세포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70년대였다. 일부 면역세포들은 '항체를 코딩하는 유전자' 

일부를 절단하여 나머지 부분들과 짜깁기(splicing)함으로서 새로운 변이체를 만든다. 예컨대 B 세포는 이런 식으로 약

1000조(1015) 가지의 항체를 만들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세균, 바이러스, 기타 침입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그런 유전체 뒤섞기 - 이를 체세포재조합(somatic recombination)이라고 한다 - 가 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단서를 발견해 왔다. 왜냐하면 뇌 속의 뉴런들은 서로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주변의

세포들보다 더 많은 DNA(또는 상이한 유전적 시퀀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출처 : BRIC 동향

* 원문보기: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id=299833&Board=news

* 논문보기: http://www.sciencemag.org/news/2018/11/landmark

Brains without (left) and with (right) 
Alzheimer’s disease
Robert Friedland/Science Source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id=299833&Board=news
http://www.sciencemag.org/news/2018/11/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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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DNA를 개조하는 뇌세포 발견, 혹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뇌 안에서도 체세포재조합이 일어난다'는 확고한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 샌포드 버넘 의학연구소(SBP: Sanford Burnham Prebys Medical 

Discovery Institute;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소재 비영리 의료기관)의 제롤드 천(신경과학)이 이끄는 연구팀은 '여섯 명의 건강한 노인'과

'일곱 명의 비유전성 알츠하이머병 환자(대부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이에 속함)'들이 사후에 기증한 뉴런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뇌세포들이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질(APP: amyloid precursor protein;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플라크의 원천)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상이한 버전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했다. 연구팀이 APP 유전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뉴런에서, APP 유전자의 복사본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그 연구의 보고대로라면, 그 잉여

유전자들은 뉴런들은 체세포재조합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있다.

 11월 21일 《Nature》에 발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참고 2), 뇌세포들은 - 한두 가지가 아니라 - 자그마치 수천 가지의 APP 유전자 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는 단일 뉴클레오타이드 염기(nucleotide base)의 교체에 관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란 유전자 코드를 구성하는 DNA의 서브유닛을 말한다.

 일부 사례의 경우, APP 유전자 변이는 DNA 덩어리를 잘라버린 다음 나머지 부분들을 짜깁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뉴런은 건강한 사람의 뉴런보다 여섯 배나 많은 APP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뉴런에 발생한 변이

중에는 (희귀한 유전성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진) 11가지 변이가 포함되어 있지만, 건강하게 사망한 사람들의

뉴런에서는 그런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세포들은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무는 '일정한 청사진' 하나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뉴런은 그 청사진을 변경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천은 제안했다. "그 능력은 (학습, 기억 등의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APP 버전 메들리를 만들어냄으로서 뉴런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체세포재조합 능력이 - 유해한 단백질 버전을 만들거나, 다른 방법으로 뇌세포를 손상시킴으로써 -

알츠하이머병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출처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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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 감각·신경 모사한 신축성 '인공신경' 개발

 서울대 공대는 이태우 재료공학부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 제난 바오 교수와 공동 연구로 생물의 감각과 운동 신경을

모사하는 신축성 인공 신경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생물체의 독특한 구조와 기능을 모방하는 생체모사 공학은 인공지능(AI), 로봇공학의 핵심 기술이다. 특히 인체의 감각과

운동 기관을 모사하는 전자 센서와 소프트 로봇, 두뇌와 신경계를 모사하는 뉴로모픽 기술은 휴머노이드 등 인간 친화형

지능형 로봇의 구현을 가능케 한다.

 현재까지 이런 생체 모사 센서와 로봇, 뉴로모픽 기술은 주로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돼 왔다. 뉴로모픽 기술은 주로

두뇌의 학습과 기억 기능을 모방해 디지털 컴퓨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집중돼 있다. 반면 감각, 운동 신경계를

모사하는 연구는 아직 연구 초기 단계다. 연구팀은 빛 반응 인공 신경을 이용해 인공 근육을 제어하는 인공 감각, 운동

신경을 구현했다.

 인공 감각, 운동 신경은 빛 수용체를 모사하는 광 센서와 생체 시냅스를 모사하는 신축성 유기 나노선 인공 시냅스, 생체

근육 섬유를 모사하는 고분자 액추에이터로 구성된다.

 인공 시냅스는 인공 빛 수용체로부터 인공 활동 전위를 받아 인공 근육 섬유를 자극한다. 이때 생체 근육의 수축 원리를

모사해 인공 활동 전위의 발화 특성에 따라서 인공 근육 섬유의 수축을 제어한다.

출처 : ZDNet Korea

* 원문보기: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126091256

* 논문보기: http://advances.sciencemag.org/content/4/11/eaat7387?rss=1

생물체의 신경(위)과 인공 신경(아래)
의 비교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126091256
http://advances.sciencemag.org/content/4/11/eaat7387?r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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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 감각·신경 모사한 신축성 '인공신경' 개발

 또 빛으로 모스 부호를 입력해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해 광 무선 통신 기반 사람과 로봇의 새

의사소통 수단을 제시했다.

 유기 나노선 기반의 신축성 인공 시냅스는 100% 늘어나도 원래의 전기적 성질을 유지한다. 

때문에 소프트 로봇과 신경 보철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유기 물질은 목적에 따라 화학적으로 분자 구조를 제어해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조절하기가 용이하다. 차세대 생체모사 장치, 소프트 로봇, 신경 보철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우 교수는 “재료, 전자, 화학, 기계, 생체 공학의 융합 연구로 탄생한 이번 연구 성과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게릭 등의 질환을 완화하거나 치료용 보철 장치 개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자매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11월23일 자로

게재됐다.

출처 : 계속

인공 감각, 운동 신경의 사진 및 모식도

빛 반응 인공 신경과 모스부호를 이용한 광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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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균관대, 신경줄기세포 조절을 통한 뇌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길 열어

 성균관대는 융합생명공학과 윤기정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다고 알려진 Ttyh1 유전자가

신경줄기세포의 줄기세포능 유지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Ttyh1 유전자는 신장암과 대장암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다는 사실로 인해 암유발 유전자로 여겨져 왔는데 최근

발생단계의 정상 뇌에서도 많은 양이 발현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궁금증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상 뇌에서의 역할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Notch 신호전달체계는 뇌의 생성, 생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줄기세포의 증식과

분화, 암세포의 생성 등에 중요하다. 연구팀은 Ttyh1 단백질이 감마 세크라타제(gamma secretase) 효소의 활성증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Notch 신호전달체계를 강화하여 뇌생성에 중요한 신경줄기세포의 자가 증식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출처 : 베리타스알파

* 원문보기: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315

* 논문보기: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177553

윤기정 교수 /사진=성균관대 제공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 전
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315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17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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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균관대, 신경줄기세포 조절을 통한 뇌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길 열어

 이번 연구를 주도한 성균관대 윤기정 교수는 “암세포와 정상줄기세포는 많은 세포 신호전달체계를 공유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의 의의는“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던 Ttyh1이 뇌의 정상적인 발달에 중요한 유전자임을 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기반해 Ttyh1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효과적인 신경줄기세포 배양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여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 질환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법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Ttyh1과

Notch 활성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분자세포생물학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EMBO reports (Impact Factor: 8.74)에 11월 1일자로 게재되었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윤기정 교수가

교신저자, 김주완 박사 (성균관대 융합생명공학과)가 제1저자로 참여하였다. 

출처 : 베리타스알파

During brain development, Ttyh1 maintains 
neural stem cell properties by enhancing 
Notch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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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상성 뇌손상, 치매 위험성 높인다

 인간이 먹는 음식부터 습관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체·정신적 장애와 건강 상태의 가장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과거에 경험했던 외상 사건과 상황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외상성 사건과 상황이 개인의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됐다. 특히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그리고 생존자가 느끼는 죄책감과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와 조건의 발달 위험성을

제외하고도, 최근에는 추가적인 한 가지의 조건이 더 발견됐다. 바로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도출된 뇌손상이다. 

연구에 따르면 뇌손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향후 치매 발병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성 뇌손상과 인지 기능 : 워싱턴대학과 오르후스 대학병원, 코펜하겐대학 병원 전문가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실제로 외상성 뇌손상(TBI)과 치매같은 정신 건강 상태 발병의 장기적인 위험성 사이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외상성 뇌손상을 뇌에 손상을 주는 두부 손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손상은 가볍고 경미한 수준부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미국의 재활의학 의회는 이 상태를 경증 혹은 중증으로

분류했다.

출처 : 리써치 페이퍼

* 원문보기: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62270

* 논문보기: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653873

외상성 뇌손상을 앓는 사람들은 그
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4%의 치
매 발병 위험 증가와 큰 관련이 있다
는 사실이 도출됐다.

외상성 뇌손상, 치매 위험성 높인다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65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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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상성 뇌손상, 치매 위험성 높인다

 외상성 뇌손상, 향후 치매 발병에 취약 : 연구팀은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9~2013년까지 50세 이상이었던 모든 덴마크 출생자에

대한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를 실시했다. 이들의 진단 당시 연령은 81세였다. 또한 덴마크국립환자기록부(NPR)를 통해 이들의 정보를 수집했다. 여기에는 개개인의

모든 입원 및 딘단, 치료에 관한 집단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 또,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연구팀은 총 280만 명의 인구를 분석, 평균 10년 간의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된 이들은 약 13만 2,093명으로 약 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경미한 부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 가운데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10%만이 심각한 중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됐다. 5%는 두개골 골절으로 진단됐다. 또한, 치매에 걸린 사람은 12만 6,734명으로 약 4.5%를, 

그리고 최소 한가지 이상의 외상성 뇌손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6,724명으로, 5.3%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유형과 관계없이 외상성 뇌손상을 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4%의 치매 발병 위험 증가와 큰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도출됐다. 또한

남성의 경우 치매가 발병할 위험은 더욱 컸다. 이에 더해 외상성 뇌손상은 뇌 혹은 척추와 관련없는 다른 상처 및 부상과 비교해 치매와 더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연구는 덴마크에서만 실시해 연구 범위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관측 위주의 연구였으며, 경증의 외상성 뇌손상과 인지 장애가 특정 의료

처치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됐다. 그럼에도 불구, 전체 20명 가운데 1명꼴(총 6,724명)로 치매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성 뇌손상 겪은 아동, 신경 정신병에 더욱 취약 : 한편, 올해 초 발표된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이 향후 정신 건강 상태나

기타 인지 장애에 걸리기 쉽다는 결과도 나왔다. 외상성 뇌손상은 이환율(질환에 이완된 혹은 병적인 상태, 사망률 혹은 질병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 수 십년간

부상률이 증가하면서 아동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은 것이다. 

 연구팀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받은 아동의 의료 기록과, 정형외과 치료를 받는 아동 환자의 연령, 성별, 상해 정도 수준과 일치하는 의료 기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일관되게 나타나는 두통 증상으로 제외하고, 외상성 뇌손상을 겪는 아이들은 우울증과 다른 인지 기능 및 지적 장애 등 정신 건강 상태를 발전시키는 데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보스톤 아동병원 린지 암스트롱 박사는 "이 자료는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부상당한 아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고 설명했다. 

출처 : 리써치 페이퍼



1. 뇌 건강검진에 최신 AI기술 접목 인브레인 솔루션 출시

출처 : 세계파이낸스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ICT솔루션 전문기업 마이다스아이티(대표 이형우)가 건강검진에서 치매와 관련한 두뇌건강을 최신 인공지능(AI) 

기술로 체크할 수 있는 인브레인(Inbrain)솔루션을 선보여 화제다.

 대부분 치매는 머릿속에 단백질이 쌓여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는 두뇌의

피부라고 할 수 있는 ‘대뇌피질’이 움츠러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위축현상을 가진 2000 명의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의 뇌 MRI 와 정상인 3000명의 뇌 MRI 를 비교 학습한 컴퓨터가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두뇌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검진센터에서 뇌 MRI 를 촬영하여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고서가 출력되어 5000명의 비교군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며, 대뇌피질의 움츠러든 정도를 숫자로 보여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마이다스아이티 이준호 팀장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2만 건 이상의 분석사례를 보유한 인브레인은 AI 머신러닝

기반으로 뇌 영상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소프트웨어로서 외산 소프트웨어는 보유하지 못한 한국인

뇌 MRI 데이터로 개발되어 신뢰성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치매 명의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뇌신경센터장 나덕렬 교수도 개발에 참여하여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더했다. 인브레인은 검진뿐만 아니라, 신경과 외래진료에서 진단 보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매 ICT 솔루션 개발사 중 매출액 1위(2017년 12월 GAAP 기준)를 하고 있는 마이다스아이티는 2000년에

창립했다. 공학설계 소프트웨어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건설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다. 공학에서부터

출발하여 단단하게 쌓아 올린 IT 기술을 바탕으로 치매 솔루션 분야에서도 여러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

* 원문보기: http://www.segyefn.com/newsView/20181126001961?OutUrl=naver

마이다스아이티 인브레인(Inbrain)에서 출력
한 실제 보고서

http://www.segyefn.com/newsView/20181126001961?OutUrl=naver


2. 한국뇌연구원, 퇴행성뇌질환 치료물질 기술이전

출처 : 뉴시스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한국뇌연구원(KBRI)은 퇴행성뇌질환 치료물질을 개발해 국내 제약기업 보로노이㈜에 기술을 이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약물은 뇌질환연구부 허향숙 박사 연구팀이 개발했다. 한국뇌연구원은 보로노이㈜에서 정액기술료

(치료제 개발까지 성공할 경우 받는 기술료 총합) 12억원과 제품 판매시 총 매출액의 2.5%를 받게 된다.  

 허 박사 연구팀은 기존 희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던 저분자 물질이 퇴행성뇌질환 예방 및 치료 효과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실험용 쥐를 이용한 연구 결과 이 물질은 치매 등 퇴행성뇌질환과 관련된 뇌염증 반응을

감소시켰다.  

 특히 물질은 뇌의 미세아교세포 내에서 면역반응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 수치를 줄였으며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와 활성화된 성상세포가 신경세포에 미치는 손상을 억제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연구팀은 이 물질이

치매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생성을 억제하고 타우 단백질의 인산화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기억력에 관여하는 수상돌기 가시(신경세포 수상돌기 표면에 돌출된 구조) 형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허 박사팀이 찾아낸 약물은 멀티 타깃을 함께 공략할 수 있어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 개발이 기대된다. 또 신약

개발에는 연구 착수부터 임상까지 보통 10~15년이 걸리지만 연구팀이 개발한 약물은 이미 시판중인 희귀질환

치료제를 이용했기 때문에 임상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뇌연구원 허향숙 박사는 "앞으로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뇌질환 치료용 약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로노이㈜는 난치병 치료제를 중점 개발하는 제약 기업이다. 국립암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은 물론 하바드 다나파버 암연구소와도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6_0000483610&cID=10810&pID=10800

한국뇌연구원은 26일 대구시 동구 한국뇌연구
원에서 보로노이와 퇴행성뇌질환 치료물질 기
술이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성익환
보로노이 최고운영이사, 허향숙 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뇌연구원 최영식 뇌질환연구
부장.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6_0000483610&cID=10810&pID=10800


3. '빈 라덴' 급습에 쓰인 영상기술 '초분광영상', 이제는 뇌종양 수술에 활용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정위 뇌수술(Stereotactic Neurosurgery)이나 신경 내시경 수술(Endoscopic Neurosurgery)등 뇌종양을 제거하는

절제술을 시행하는 신경외과 의사들은 환자의 뇌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양의 뇌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기울인다.

 이들은 수술현미경을 사용해 종양 부위를 최대한 확대하기도 하고, 자동항법장치 등을 사용해 종양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한다. 초음파 분쇄 흡인기를 사용해 종양을 작은 조각으로 파괴시킨 후 이를 흡인하기도 한다. 

 이들은 CT, MRI 등을 통해 얻은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3D 이미지를 구현해 수술을 한다. 수술 중에도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뇌신경 감시 장치 등을 총동원해 정상 뇌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그러나 뇌종양 제거수술을 할 때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크기의

뇌종양을 잘라내는 일이다. 물론 이상이 생긴 부위를 최대한 많이 제거하면 가장 좋겠지만, 잘못하면 뇌기능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대로 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종양을 최소으로 제거하면 뇌종양이 금방 재발할

수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지난 10월 Hyperspectral Imaging(超分光映像,초분광영상) 

기술을 뇌종양 제거 수술 분야에 접목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다. 연구팀은 "수술 도중에 이 기술을

사용하면 정상적인 뇌조직과 종양이 발생한 부위의 경계를 어떤 영상 장비들보다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종양을 제거하고 환자의 뇌 기능 손상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2673771411

Hyperspectral Imaging 사진=IMEC Imaging

http://www.medigatenews.com/news/2673771411


3. '빈 라덴' 급습에 쓰인 영상기술 '초분광영상', 이제는 뇌종양 수술에 활용

출처 : 계속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초분광영상 기술은 간단히 설명하면 빛을 잘게 쪼개서 볼 수 있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말한다. 모든 영상진단

시스템에는 필터와 센서를 어떻게 나열하고 구성하는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파장대가 달라진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RGB 가산혼합영상 시스템은 센서에서 각각 빨간색, 녹색, 파란색 등 세 종류의

파장대를 감응, 이를 이용한 색을 혼합한 다음 영상으로 출력한다.

 초분광영상은 보편적인 분광기에서 이용되는 정도의 파장 수에 공간적인 영상을 더한 시스템이다. 각 픽셀마다

분광기로 촬영한 듯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가시광선 영역(400~700nm)과 근적외선

영역(700~1000nm) 파장대를 수백개의 구역(밴드)으로 세분해 촬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물체가 빛에 반응해

색을 내고 특정한 복사파장을 감지할 수 있다. 

 초분광영상은 해상도가 매우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여러가지 영상진단

장비들을 결합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사진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초분광영상은 원래 군사용 고고도 영상 감시 시스템 등에서 활용돼왔다. 이 기술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운용하있는 군사 감시위성에 탑재돼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은둔하던 ‘알 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해군 특수부대원들이 급습, 사살한 작전에서도 이 기술이 활용됐다.

 초분광영상은 농업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작물의 종류나 수확량, 병충해 피해, 토양의 구성요소, 농약이나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나 오염원 등을 조사하는 인공위성 등에도 이 기술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이 기술은 의학 분야에서도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2673771411

Hyperspectral Imaging 시스템으로 지구의 환
경변화를 확인하는 인공위성 EO-1. 사진
=NASA 

http://www.medigatenews.com/news/2673771411


4. 2021년 ‘알파고’한계 뛰어넘을 뇌 닮은 AI칩 나온다

출처 : 동아사이언스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딥러닝(심층기계학습)은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로 큰 돌풍을 일으켰지만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방대한 양의 사전 학습 데이터를 일일이 만들어야 하고, 계산 양이 많아지면 고성능 슈퍼컴퓨터 없이는

구동하기 어렵습니다.”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은 23일 서울 성북구 KIST 본원에서 ‘뉴로모픽(신경망

모사) 컴퓨팅’을 주제로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 앞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AI가 필요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뉴로모픽

컴퓨팅은 인간의 두뇌를 이루는 뇌신경망의 물리적인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인공신경망 반도체칩을 이용해 AI를

구현하는 컴퓨팅 기술로 딥러닝의 한계를 뛰어 넘을 것으로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뉴로모픽 칩 개발 경쟁…국내서도 2021년 시냅스 2억 개 가진 ‘네오2C’ 개발 목표

 정보기술(IT) 업계에서 뉴로모픽 칩 개발 경쟁은 치열하다. 2012년 인텔은 뉴로모픽칩 설계도를 공개했고 퀄컴은

2013년 뉴로모픽칩의 일종인 ‘제로스’를 선보였다. IBM이 2014년 컴퓨팅 칩과 신경망 모사 칩을 하나의 칩에

구현해 ㎽(밀리와트)급 전력으로 구동하도록 만든 뉴로모픽 칩 ‘트루노스’는 같은 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연구 성과’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만 자가 학습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었다.

 이런 가운데 인텔은 지난해 9월 사람이 입력 데이터와 함께 정답을 알려 주는 지도학습 대신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받아들여 스스로 학습하는 뉴로모픽 칩 ‘로이히’를 개발해 화제를 모았다. 0.47㎟ 크기의 코어

128개로 이뤄진 로이히에는 총 13만 개의 뉴런과 1억3000만개 시냅스가 있다. 반도체 집적도는

1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수준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뉴로모픽 칩 중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원문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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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알파고’한계 뛰어넘을 뇌 닮은 AI칩 나온다

출처 : 동아사이언스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KIST를 중심으로 KAIST, 서울대, 포스텍,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국민대,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등 7개 기관 연구진이 실시간 자가 학습이 가능한 뉴로모픽 칩 ‘네오(NeO)2C’를 개발 중이다. 

2021년까지 총 120억 원이 투입된다. 네오2C의 반도체 집적도는 55㎚, 소모전력은 56㎽ 수준이다. 코어당 뉴런

수는 1000개로 로이히와 같다.

 최근 연구진은 뉴런 1024개, 시냅스 19만9680개로 이뤄진 16㎟ 크기의 네오2C 코어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이를 이용해 발광막대가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고양이 뇌와 유사한 패턴으로 칩의 뉴런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외부 자극은 신경망의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기억으로 저장된다. 장 소장은 “2021년까지 뉴런

100만 개, 시냅스 2억 개 수준의 뉴로모픽 칩을 구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뉴로모픽 칩은 목소리 인식과 신호 인식, 이미지 인식, 데이터 마이닝처럼 문자와 영상, 음성 등이 혼재돼 있는

복합 데이터를 처리하는 차세대 AI 전용 칩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뉴로모픽 칩 시장은 올해 660만

달러에서 2022년 2억7290만 달러로 연평균 8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앞 다퉈 뉴로모픽 칩 개발에 나섰다.

 다만 김재욱 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뉴로모픽 칩이라고 해도 뉴런이나 시냅스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 정보를 색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네오2C도 메모리를 병렬로 분산하는 멀티코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뉴로모픽 컴퓨팅 관련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발표 후에는 뉴로모픽 칩 시연회가

이어졌다.

* 원문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25305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내 공동 연
구진이 개발한 자가 학습 가능한 뉴로모픽
칩 ‘네오(NeO)2C’. - KIS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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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공지능 이용한 신약 개발·지원 근거 마련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기준, 

연구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써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두 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27565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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